
추석 메시지

안녕하십니까
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입니다.

언제 태풍, 폭염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
선선한 바람이 부는

풍요와 결실의 계절, 가을입니다.

올 여름 유난히 고된 시간을 견뎌서인지
들판의 황금물결이 더욱 탐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

올해 우리 농업은
자연재해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

더욱 튼튼해졌고 성장했습니다.

우리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,
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

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.

농업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
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입니다.

우리 농업·농촌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
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
넉넉한 마음으로 가족, 친지들과 함께

웃음꽃을 피우는
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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